
○ 2 0 0 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파급효과를 추정한 결과, 산

업별 지출의 소득창출 효과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부문이 높은 것으로

나타남.

- 이는 총수요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지원 시 서비스부문 중심의 지

원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임을 시사함.

○ 정부지출을 1조원 증가시킬 경우 소득창출 규모는 최소 8 , 7 0 0억원∼최대

1조 5 , 9 0 0억원에 달해 연간 성장률을 0 . 1 2∼0.22% 포인트 높이는 것으로

추정됨.

○ 정부지출 중점배분 부문 중에서는 교육·보건부문의 소득창출 효과가 가

장 큰 것으로 추정됨. 따라서 정부지출에서 동 부문에의 배분비율을 높일

경우 소득창출 효과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음.

- 다만, 배분비율 변화에 따른 소득창출 효과의 차이는 경미하기 때문에

실제 정책시행 시는 소득창출 효과만이 아닌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

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○ 정부지출 증가의 산업별 효과는 정부지출의 중점배분 부문을 제외할 경

우,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, 금융보험, 도소매부문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

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.

- 정부지출을 1조원 증가시킬 경우 제조업부문에는 최대 2 , 7 0 0억원의 소

득창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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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요약〉

정부지출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파급효과
- 정부지출 1조원 증가시 성장률 0.12~0.22% 포인트 상승효과 -



▫ 재정지출의 소득창출 효과는 산업별 배분에 따라 달라져

○ 최근 정부는 좀처럼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경기의

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정부지출 확대정책을 시행할 구상을 발표한

바 있음.

○ 정부지출 확대는 연관산업에의 중간투입 연쇄구조와 소위 승수효과

로 대표되는 소득지출 순환의 연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전체경제의

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발휘함.

○ 정부지출의 산업별 지출구조가 결정되어 있다면, 산업별 연관구조나

소득지출 구조를 이용하여 정부지출의 거시경제 및 산업별 소득창출

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.

○ 한편, 산업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크기나 소비, 투자 등 최종 수요

지출의 대상이 되는 비율도 다르다는 점에서, 동일한 규모의 정부 재

정지출이라도 어느 산업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출되는가에 따라 소득

창출 효과는 달라짐.

- 이러한 경우 산업별 지출의 소득창출 효과가 가장 높은 부문에 재

정지출을 중점 배분함으로써, 재정정책의 수요진작 효과를 극대화

할 수 있음.

▫ 소득창출 효과 면에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이

효과적

○ 산업별 지출의 소득창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, 개별산업 산출물에

대한 최종수요 1단위 증가 시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에 미치는 파급

효과의 크기를 나타내는 소득창출 효과 계수를 구할 수 있음.

- 소득창출 효과 계수가 높은 업종일수록 해당업종에 대한 동일규모

지출이 가져오는 소득창출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함.

○ 부록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2 0 0 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산업별 소

득창출 효과 계수를 구하면 <표 1 >과 같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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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산업별 소득창출 효과를 보면 제조업이 서비스업종보다 상대적으로

낮으며, 특히 수입투입 비율이 높은 석유, 석탄제품 업종이 가장 낮게

나타남.

- 이는 제조업부문의 수입유발에 의한 소득누출 효과가 서비스업부

문보다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.

○ 따라서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지원정책의 경우 제조업보다

는 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볼

수 있음.

▫ 정부지출 1조원 증가에 따른 소득창출은 8 , 7 0 0억~ 1조 5 , 9 0 0억원

○ 한편, 이처럼 산업별로 소득창출 효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

지출 확대정책의 경우도 그 업종별 배분구조를 달리함에 따라 소득

<표 1 > 산업별 소득창출 효과 계수

주：1) 산업별 소득창출 효과：어떤 산업부문의 국내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발생할 경우 전산
업에 직·간접적으로 유발된 소득의 크기를 나타냄.

주：2) 2000년 산업연관표로부터 계산.

업 종 계 수 업 종 계 수

농림수산품 1.632 수송장비 1.267

광산품 1.643 가구, 기타제조 1.296

음식료품 1.470 전력, 가스, 수도 1.235

섬유, 가죽제품 1.249 건 설 1.529

목재, 종이제품 1.127 도소매 1.660

인쇄, 출판, 복제 1.433 음식, 숙박 1.532

석유 및 석탄제품 0.703 운수 및 보관 1.151

화학제품 1.134 통신 및 방송 1.636

비금속광물제품 1.427 금융 및 보험 1.735

제1차금속제품 1.014 부동산, 사업서비스 1.736

금속제품 1.317 공공행정, 국방 1.619

일반기계 1.253 교육 및 보건 1.639

전기전자기기 0.989 사회, 기타서비스 1.486

정밀기기 1.038 기 타 1.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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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.

○ 먼저 2 0 0 0년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배분비율에 따라 정부지출이 이루

어지는 경우를 가정할 때, 추정된 소득창출 효과는 다음과 같음.

- 정부지출 1조원 증가는 최소 8 , 7 0 0억원~최대 1조 6 , 0 0 0억원의 G D P

창출효과를 가지며, 이는 연간 성장률을 최소 0.12% 포인트~최대

0.22% 포인트 높이는 효과와 같음.

○ 물론 추경이나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확대정책의 경우 통상

적인 정부지출의 배분구조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음.

- 2 0 0 0년 기준 정부지출의 배분구조를 살펴보면, 공공행정 및 국방부

문이 47%, 건설부문이 31%, 교육 및 보건부문이 1 9 %를 차지하는

등 3개 부문의 비중이 9 7 %로 이들 3부문에 거의 집중되어 있음.

-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지출의 경우 통상적인 정부지출에

비해서는 공공행정의 비중이 감소하고 건설이나 교육·보건부문

등에의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.

- 이들 3개 부문은 각각 소득창출 효과가 다르므로 이들간의 배분비

중 변화에 따라 소득창출 효과가 달라짐.

○ <표 1 >을 보면 정부지출의 주요 사용처인 공공행정 및 국방부문, 건

설부문, 교육 및 보건부문의 3개 부문 중에서 교육 및 보건부문의 소

득창출 효과 계수가 가장 높음.

- 이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교육·보건부문에의 배분을 높일수록 소

득창출 효과가 높아짐을 의미함. 

○ <표 2 >는 2 0 0 0년 산업연관표 배분구조를 따를 경우, 2000년 산업연관

표 배분구조에서 공공행정 부문만 제외할 경우, 건설에만 투입할 경

우, 교육·보건부문에만 투입할 경우의 4가지 시나리오에 대하여 정

부지출 1조원 증가의 소득창출 효과를 각각 추정한 것임.

* 표에서 최소치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중간투입구조에 의한 부가

가치 유발효과만을 고려한 수치이며, 최대치는 최종수요의 소득지

출 연쇄에 의한 효과까지 고려한 수치임(자세한 추정방법은 부록

참조) .

- 표에서 보듯이 교육·보건부문 단일 투입의 경우 소득창출 효과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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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높고(최대 약 1조 6 , 4 0 0억원, 성장률 0.23% 제고), 건설부문

단일 투입시 효과가 가장 낮음(최대 약 1조 5 , 3 0 0억원, 성장률

0.21% 제고) .

- 다만, 교육·보건부문 단일투입의 경우 자체 부문 소득창출 효과가

큰 반면 중간투입이 적은 해당산업의 특성상 타산업 부문에의 파

급효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.

- 또한, 시나리오별 소득창출 효과의 차이는 상당히 작은 편이라는

점에서 이것을 반드시 배분구조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필요

는 없을 것임.

- 다만, 교육·보건부문의 경우 소득창출 효과가 클 뿐 아니라 중장

기적인 국민경제의 경쟁력 제고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핵심적

인 부문이라는 점은 별도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.

▫ 정부지출 1조원 증가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소득창출은
최대 2 , 7 0 0억원

○ 소득창출 효과의 추정을 통하여 정부지출 증가가 각 산업부문에 미

치는 효과도 살펴볼 수 있음.

○ <표 3 >은 시나리오 1 ( 2 0 0 0년 연관표의 배분구조)과 시나리오 2 ( 2 0 0 0

년 연관표 배분구조에서 공공행정 부문 삭제)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하

여 1조원 정부지출 증가의 산업별 효과를 추정한 것임.

○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창출 효과는 정부지출이 중점배분되는

부문에서 높게 나타남.

<표 2 > 정부지출 1조원 증가의 효과

국내 소득 창출액(억원) 성장률 제고 효과(% 포인트)

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

시나리오 1 (2000년 배분구조와 동일) 8 , 6 5 4 1 5 , 8 6 2 0 . 1 2 0 0 . 2 2 0

시나리오 2 (공공행정 및 국방 제외) 8 , 5 0 0 1 5 , 5 6 9 0 . 1 1 8 0 . 2 1 6

시나리오 3 (건설부문에만 투입) 8 , 3 4 3 1 5 , 2 8 6 0 . 1 1 6 0 . 2 1 2

시나리오 4 (교육·보건부문에만 투입) 8 , 9 4 2 1 6 , 3 9 3 0 . 1 2 4 0 . 2 27



❻

w w w . k i e t . r e . k r

- <시나리오 1 >의 경우 공공행정 부문 3 , 2 0 0억원, 교육·보건부문

1 , 3 0 0억~ 2 , 2 0 0억원, 건설부문 1 , 4 0 0억~ 1 , 5 0 0억원, <시나리오 2 >의 경

우 교육·보건부문 2 , 5 0 0억~ 3 , 3 0 0억원, 건설부문 2 , 6 0 0억~ 2 , 7 0 0억원

의 소득이 각각 창출됨.

<표 3 > 정부지출 확대정책의 산업별 효과

단위：억원

시나리오 1( 2 0 0 0년 배분구조) 시나리오 2(공공행정 제외)

최 소 최 대 최 소 최 대

농림수산품 5 0 5 8 9 4 7 5 7 7

광산품 3 3 4 1 5 9 6 6

음식료품 3 1 3 8 8 2 3 3 7 3

섬유, 가죽제품 2 2 1 2 3 1 6 1 1 5

목재, 종이제품 4 4 8 8 5 8 1 0 2

인쇄, 출판, 복제 3 2 8 2 2 9 7 8

석유, 석탄제품 1 0 2 2 9 8 1 1 1 3 0 4

화학제품 1 5 6 3 2 8 2 3 7 4 0 5

비금속광물제품 1 2 6 1 4 4 2 2 8 2 4 6

1차금속제품 1 1 2 1 4 4 1 8 3 2 1 4

금속제품 1 1 0 1 4 1 1 8 5 2 1 5

일반기계 1 0 9 1 4 6 1 1 5 1 5 1

전기전자기기 9 7 2 5 0 1 5 5 3 0 6

정밀기기 1 5 2 3 2 2 3 0

수송장비 4 6 1 3 1 2 5 1 0 8

가구, 기타제조업 1 8 5 0 2 4 5 5

전력, 가스, 수도 1 1 1 3 4 1 1 1 4 3 3 9

건 설 1 , 4 1 0 1 , 4 7 1 2 , 6 3 5 2 , 6 9 5

도소매 1 8 7 7 8 2 2 3 5 8 1 8

음식, 숙박 1 0 0 4 1 2 7 1 3 7 8

운수, 보관 7 4 2 8 6 7 1 2 8 0

통신, 방송 1 0 8 4 9 1 9 9 4 7 5

금융, 보험 2 5 3 9 9 8 3 0 6 1 , 0 3 0

부동산, 사업서비스 6 5 2 2 , 2 4 7 8 2 7 2 , 3 9 1

공공행정, 국방 3 , 2 2 9 3 , 2 3 2 3 8

교육, 보건 1 , 3 4 8 2 , 1 6 9 2 , 4 9 8 3 , 3 0 4

사회, 기타서비스 7 8 4 2 6 1 2 2 4 6 5

기 타 3 4 1 2 4 0

제조업 소계 1 , 0 1 8 2 , 3 3 5 1 , 4 1 0 2 , 7 0 2

3대 배분부문 제외 2 , 6 6 7 8 , 9 9 0 3 , 3 6 5 9 , 5 6 2

합 계 8 , 6 5 4 1 5 , 8 6 2 8 , 5 0 0 1 5 , 5 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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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 밖에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, 금융보험, 도소매부문에 대한 소득

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남.

○ 제조업부문은 전체로 약 1 , 0 0 0억~ 2 , 7 0 0억원의 소득창출 효과가 나타

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음식료, 화학, 전기전자업종이 상대

적으로 높은 소득창출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정부지출이 중점 배분되는 3대 부문(건설, 공공행정, 교육·보건)을

제외한 여타 민간산업 부문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창출 효과는 최대

추정치를 기준으로 할 때 9 , 0 0 0억(시나리오 1 ) ~ 9 , 6 0 0억원(시나리오

2) 정도로 추정됨.

<부록>     재정지출의 산업별 소득창출 효과 추정 방법

○ 재정지출의 산업별 소득창출 효과는 산업연관표에 나타난 우리나라

의 산업간 중간투입구조와 최종수요지출의 산업별 구조를 바탕으로

추정할 수 있음.

○ 중간투입구조를 통한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최종지출의 승수효과를

통합한 재정지출 증가의 국내 소득창출 효과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

있음.

- 최종수요 반영 국산투입계수 bij ≡ aij + civj …………( 1 )

aij：국산투입계수, ci：i재에 대한 소비성향( = i재 소비/총소득) ,

vj：j 산업의 부가가치율

- 위에서 구한 최종수요 반영 투입계수 행렬 B와 산업별 부가가치율

벡터(Av)를 이용하여 산업별 지출의 소득창출 효과 계수(Ei)를 구할

수 있음.

Ei = Av(I - B)-1 …………( 2 )

- Ei 는 i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국민경제 전체(전산업)

의 소득을 창출하는 효과의 크기를 나타냄.



- Ei 와 국산투입표의 정부지출 행렬(Gd)로부터 재정지출의 산업별 및

소득창출 효과를 구할 수 있음.

산업별 소득창출 효과 = Av
∧

(I - B)- 1Gd ………… ( 3 )

(Av
∧

는 산업별 부가가치율의 대각행렬)

소득창출 효과 = Av(I - B)- 1Gd …………( 4 )

○ ( 3 )식과 ( 4 )식에 의한 추정치는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중간투입구조에

의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뿐만 아니라 최종수요의 소득지출 연쇄에 의

한 소득창출 효과도 반영하고 있음.

- 그러나, 추정치는 소비지출 승수효과의 완전한 작동을 가정함으로

써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효과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

효과보다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.

- 이러한 의미에서 (3), (4)식에 의한 추정치를 본문에서는 최대추정

치로 표현함.

- 다만, 최대추정치에도 H i c k s의 초승수 개념에 포함되는 유발투자 승

수효과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, 여기서의 최대추정치가 반드시

재정지출 효과의 이론적 최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.

발행인•오상봉 편집인•윤우진 편집·교정•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-9 (우)130-742 TEL 3299-3114 FAX 963-8540

w w w . k i e t . r e . k r

※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.kiet.re.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.

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강 두 용
(연구위원·동향분석실)
dykang@kiet.re.kr
(02-3299-3205)


